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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밤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시부야의 유명한 
클럽이나 신주쿠의 가부키쵸와 같은 유흥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만, 보다 건전하고 색다른 밤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지난 3월 25일, 롯본기 아트나이트 2012가 펼쳐지고 있는 
롯본기 힐즈 아리나의 모습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6시까지 롯본기 일대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바로 지난 201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취소되고 말았던 제 3회 
롯본기 아트 나이트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1년 간 예기치 못했던 
긴 휴식이 있어서였을까. 이 행사는 일몰 시각인 오후 5시 56분을 
시작으로 일출 시각인 오전 5시 38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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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전시장을 순회해야 할 정도로 무수한 공연과 전시, 프로젝트 
등을 마련해, 찾아온 이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은 롯본기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인 롯본기 힐즈, 도쿄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총 7곳에서 진행됐다. 그 밖에도 롯본기 
힐즈 내에 위치한 모리미술관(http://www.mori.art.muse-
um/jp/index.html), 미드타운 내에 위치한 산토리미술관(-
http://www.suntory.co.jp/sma/), 21_21 디자인 사이트(-
http://www.2121designsight.jp/), 롯본기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http://www.nact.jp/), 
롯본기 상점가에서 참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별히 롯본기 힐즈의 아레나(Arena) 구역에는 롯본기 아트 
나이트를 즐기며 밤을 지새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줄 
만한 무대가 마련됐다. 개최식 직후, 이 행사의 주역 중 한 
명인 쿠사마 야요이가 시를 낭독하고, 일본의 유명 가수 드래곤 
애쉬(Dragon Ash)의 멤버 아츠시(Atsushi)가 퍼포먼스를 하는 
등 미술에만 치중하지 않고 대중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도록 한 
배려가 돋보였다.

국립신미술관 퍼포먼스 <Time>

미처 아트 나이트 시행 일시를 알아채지 못한 이나 다른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전시가 
계속됐다. 25일 미드타운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지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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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현재 복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동북지방의 대지진에 관한 주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행사는 바로 1년 전 3월 11일을 되새겨 보는 자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품된 다수의 작품 주제가 이에 관련된 것이었다.

교토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집단 안테나 (Anten-
na)는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쟈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이를 통해 상심해 있는 일본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드타운 내에 숨겨진 쟈피 찾기, 자신의 
행복도를 알 수 있는 쟈피 운세 뽑기, 쟈피가 그려진 일본식 가마 
퍼레이드 등 이틀 동안 롯본기 곳곳에서 쟈피를 만날 수 있었다.

쿠사마 야요이 야외 전시 전경

앞서 말한 쿠사마 야요이 역시 이 행사에서 지진을 의식하여 
제작한 신작을 공개했다. 롯본기 힐즈, 미드타운, 국립신미술관 
3곳에서 쿠사마 야요이 특유의 물방울 무늬를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www.roppongiartnight.com(http://www.roppongiart-
n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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